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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보복폭행 압수수색 “긴장”
김승연 회장 집무실 압수수색 취소에는 안도 … 구속영장 신청 임박

보복폭행 사건과 관련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

데 5월1일 서울 가회동 김승연 회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실시되자 서울 장교동 한화그룹 본사는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근로자의 날로 휴무한 한화그룹 본사에는 홍보팀의 일부 인력만 출근해 언론보도 내용을 점검하며 기자들의 

취재의뢰에 응했고 맞은편 법무팀 사무실에도 일부 인원이 서류를 들고 오가는 모습이 보였다.

오후 2시15분께부터 경찰의 압수수색이 실시된 김승연 회장의 자택 부근에도 일부 직원이 배치돼 포토라인 

정리와 혹시 있을지 모를 불상사에 대비했다.

한화그룹의 한 직원은 “총수가 경제범죄나 정치적 사건도 아닌 폭행사건에 연루돼 압수수색을 받기에 이르

게 돼 난감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사건이 빨리 마무리돼 회사가 안정을 찾기를 희망했다.

출근한 한화그룹 직원들은 대선자금 수사 때에 이어 또다시 그룹본사가 압수수색을 당할 것이라는 예상에 

잔뜩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경찰이 김승연 회장 자택만 수색하고 그룹본사의 김승연 회장 집무실에 대한 

수색은 일단 취소된 것으로 알려지자 안도하기도 했다.

한화의 일부 관계자들은 경찰이 청계산 폭행에 김승연 회장이 가담한 증거를 찾기 위해 압수수색까지 벌이

면서 강경하게 나선 데 대해 “경찰이 오버하는 것 아니냐”면서 불만을 나타냈다.

한편, 김승연 회장의 구속 등 <유고>에 대비해 <대행체제>나 <비상경영체제>를 갖출 가능성에 대해 한화 

관계자는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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